[지지와 연대를 호소합니다]

"제주 해적기지" 표현 김지윤에 대한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에 동참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해적기지" 표현으로 해군 참모총장 등에게 고소당해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김지윤입니다.

6월 4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제게 "제주 해적기지" 표현을 문제삼아 해군 당국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조사하겠으니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지 3개월이 지나서야, 통합진보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진영을 향한 이명박 정부의 공격이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레 조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실제로 담당 형사는 제게 "통합진보당 사태도 있고 해서..."라며 이번 조사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짐작케 했습니다.

저는 지난 3월, 구럼비 폭파에 항의하며 트위터에 "제주 해적기지 건설 반대"라는 구호를 쓴 인증사진을 올렸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해군 당국을 '해적'에 빗대어 비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해군참모총장이 직접 저를 고소했고 <조선일보>와 보수 언론들은 이 문제를 1면에 다루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해군 당국은 저를 공격하는 것을 통해 악화되던 여론을 물타기하고 "색깔론"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 진보진영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확대하려 했습니다.

지금도 이명박 정부와 해군 당국은 천혜의 자연경관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저항과 반대 운동을 철저히 짓밟으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정 마을에 갈 때마다 주민분들은 제게 "해적을 해적이라고 하지, 그럼 뭐라 하냐"며 용기를 북돋아주시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고소와 조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기도 합니다. 국가 기구가 개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면 어느 누구 자유로이 비판의 목소리를 감히 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수사에 대해 혼자가 아니라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고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진보 진영과 함께 대응해 가고자 합니다.

이 땅의 진보 정치 실현과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위해 싸우고 계신 많은 단체들께서 목소리를 모아주시길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공동성명서로 모인 목소리는 공동성명서 형태로 기자회견에서 발표하고 경찰과 검찰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대의를 지키며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연대 부탁드립니다.

*관련 문의와 참여 의사는 010-2546-5560(김지윤) / 2012kjy@gmail.com 으로 연락주십시오.

 

*7월 3일 금요일 자정까지 참여 의사를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7월 5일 오후 1시 마포경찰서에서 첫 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조사에 앞서 정오경에 기자회견을 열어 대의를 지키며 싸울 것을 밝히고, 사회단체들의 연대 목소리를 모으고자 합니다. 모쪼록 이 기자회견에도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이 공동성명을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